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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조선업 협력업체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피로 및

 우울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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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원대학교 간호학과

Relationships of Job Stress, Fatigue & Depression among 

one Ship-building Supply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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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조선업협력업체근로자의직무스트레스,피로및우울과의관계를파악하기위한서술적조사연구이다.

대상자는K시에위치한1개중소규모조선소협력업체근로자175명이었고,자료수집기간은2013년2월1일부터2월28일

까지이었다.자료분석은평균및표준편차와Pearson‘scorrelationcoefficients을사용하였다.직무스트레스의하부요인중

에서직무요구와직무불안정요인은피로와각각유의한양의상관관계가,조직체계요인은피로와유의한음의상관관계가

있었다(r=0.15,p<.05;r=0.17,p<.05;r=-0.19,p<.05).또한 조직문화 요인은 우울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0.15,

p<.05).결론적으로,조직관리자는 근로자의 심리·사회적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is a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to identify job stress, fatigue, and depression among ship-building 

supply workers. The subjects were 175 ship-building supply workers at one small & medium-sized ship-building 

supply company in K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February 1st throughout 28th, 2013.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AS program through mean, standard deviation,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job need and job insecurity of the job stress underlying factors and fatigue respectively 

(r=0.15, p<.05; r=0.17, p<.05).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organizational system factor and fatigue 

(r=-0.19, p<.05). Also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workplace culture factor and depression (r=0.15, 

p<.05). In conclusion, it could be needed for organizational managers to develop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workers' 

psychosocial workplac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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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00년이후우리나라는조선산업의선도국으로평가

받고있으며,조선업이국내경제활성화에큰기여를하

고 있다[1].

그러나 조선업은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노동집약적 조립 산업으로,조선업 근로자는 “용단

에서부터 용접,도장,단조,전기도금,전기시설 설치 및

수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정에서 여러 가지 유해 물

질에노출”될가능성이높다[2.3].이러한작업환경속에

서 근로자들은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건강문제에 직면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업근로자들의신체적건강상태는주기적인건강

검진등을통해산업재해에대한예방및관리가지속적

으로 진행되고 있으나,심리·사회적 건강상태에 대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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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미비하다.또한 심리·사회적 건강문제는 근로자들

이표현할수있는기회가적고,조직의관리자들이이러

한점을간과할수있다.이는근로자들의건강문제에악

순환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불공정한 작업환경에서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이러한 직무 스트레스는 업

무에 대한 불만족,결근,수면저하,삶에 대한 의욕상실

및감당할수없는정서적갈등의축적등으로피로의증

가나우울증상과의관련성이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

다[4,5].예를들면,제조업남성근로자들에게흔히유발

될수있는심리·사회적건강문제로직무스트레스가피

로및우울등과연관성이있는것으로발표되었다[4].또

한현장소방공무원에서는직무스트레스와우울이연관

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5].

그러나 조선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사회적 건

강상태에 대한 연구는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직무 스

트레스에 한정적 이었고[6,7],직무 스트레스와 피로 및

우울 등 변수와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가 취약하다.

미국의 NIOSH (The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SafetyandHealth)에서는 “직무 스트레스

란 직무 상 요구되는 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요구와

일치하지않을때생기는유해한신체적,정서적반응”이

라고정의하고있다[7].이러한정의에비추어보면조선

업 근로자는 작업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직무 요구도가

높고 직무 자율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 스트레

스를 보일 것으로 유추된다.아울러 조선업 직무는 육체

적으로 힘든 업종이므로 타 직종에 비해 피로도가 증가

할 수 있고,비정규직 혹은 교대 근무 등으로 정서적 갈

등 및 우울 등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이는 조

선 산업의 생산성 감소를 유발하고 국가 산업의 경제적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조선산업을 작업과 관련된 질환을

유발시키는 고위험 산업으로 지정하여 조선업계에 대해

조선업 안전 및 보건 인프라를 구축하고 근로자의 신체

적피로및심리·사회적스트레스등으로인한건강장해

예방을위한조치의무를부과하고있다”[1].따라서조선

업 근로자의 신체적 건강관리와 더불어 심리·사회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적절한 추적 및 평가가 체계적으로 필

요하다고 본다.

1.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피로 및 우울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대상자의직무스트레스,피로및우울과의상관

관계는 어떠한가?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조선업 협력업체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피로 및 우울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

계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연구대상자는K시에소재한1개중소규모의조선

업협력업체근로자총250명중남성근로자175명을대

상으로 하였다.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 조선업 협력 업체의 관리자들에게 연구의 개요를

설명하고 협조 및 허락을 얻었다.연구자들에게는 연구

목적,방법 및 활용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본 연구 참여

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 작성법을 설명하

였다.자료 수집기간은 2013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이

었으며,총 250부를 배부하여 199부가 회수되어 총 80%

의응답율을보였다.이중에서한국인직무스트레스측

정도구의 점수에 대한 참고치가 남·녀로 구분되어 별도

로해석하고있어여성근로자24부를제외하여175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수준의 측정은 단축형 한국인 직무 스

트레스 측정도구 KOSS-SF (Korean Occupational

StressScale-ShortForm)를 사용하였다[8].이 도구는

직무요구4문항,직무자율4문항,관계갈등3문항,직무불

안정2문항,조직체계4문항,보상부적절3문항,직장문화

4문항으로총24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응답점수범위

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를 1점에서 4점

으로점수가높을수록직무스트레스가높음을의미한다.

점수가낮을수록직무스트레스요인이낮은문항은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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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점으로 재 코딩하여 평가하였다.산업안전공단에

서 이 도구를 개발 당시 KOSS-SF의 신뢰도는

Cronbahc'sa가 .66이었으며,하부요인은 직무요구 .70,

직무자율.66,관계갈등.66,직무불안정.61,조직체계.82,

보상부적절 .76,조직문화 .51이었다.본 연구에서는 직

무스트레스전체는.77,직무요구.52,직무자율.78,관계

갈등 .75,직무불안정 .66,보상부적절 .78,직장문화 .79

이었다.본연구의직무요구의신뢰도값이.60보다낮게

나타났으나전체적인직무스트레스도구의신뢰도값이

높게 나타났다.또한 산업안전공단에서 개발 당시 “직무

요구”항목의신뢰도값이타당하였고,본연구에서중요

한항목으로판단되어“직무요구”문항을제외하지않았

다.

본연구에서“직무요구”는직무에대한부담정도를의

미하며,“직무자율”은직무에대한의사결정의권한과자

신의 직무에 대한 재량활용성의 수준을 의미한다.“관계

갈등”은 회사 내에서의 상사 및 동료 간의 도움 또는 지

지부족 등의 대인관계를 평가하는 것이며,“조직체계”는

조직의전략및운영체계,조직의자원,조직내갈등,합

리적의사소통등을평가하는것이다.“보상부적절”은업

무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보상의 정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직장 문화”는 술자리 등의 한

국적인집단주의적문화,비합리적인의사소통체계,비공

식적직장문화등이스트레스요인으로작용하는지를평

가하는 것이다[8].

2.3.2 피로

피로수준의측정은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개발한다

차원 피로척도 MFS(MultipleFatigueScale)을 사용하

였다[10].이 척도는 전반적인 피로 8개 항목,일상생활

기능장애6개항목,상황적피로5개항목으로총19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응답 점수 범위는 1점에서 7점까지

로 최소 1점에서 최대 133점이며,점수가 높을수록 주관

적으로 지각하는 피로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본 연구

에서피로정도에따른분류는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제

시한 피로 분류기준에 준하여,73점 이하는 피로 정도가

낮은수준으로,74점이상94점이하는중간수준으로,95

점 이상은 피로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해석하였다.

산업안전공단에서 이 도구를 개발 당시 MFS의 신뢰도

는Cronbach'sα 가.93이었으며,본연구에서는 .94이

었다.

2.3.3 우울

우울 수준의 측정은 한국어판 역학 연구용 CES-D

(TheCenterforEpidemiologicStudiesDepression

Scale)을 사용하였다[9].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고,응답 점수는 ‘극히 드물다(일주일 동안 1일

이하)’를 0점,‘가끔 있었다(일주일 동안 1일에서 2일간)’

를1점,‘종종있었다(일주일동안3일에서4일간)’를2점,

‘대부분 그랬다(일주일 동안 5일 이상)’를 3점으로 하였

다.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처리하였

다.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상태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총

점수가 21점 이상인 경우 우울상태로 보았다.연구 도구

의 신뢰도는 이규선,이동배,권인선 및 조영채 등(2011)

의연구에서는 Cronbach'sα 가.86이었고,본연구에서

는 .92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조사된 자료는 SAS/WIN9.1version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

분율로 산출하였다.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피로 및

우울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으며,이들 변

수 간의 관계는 Pearson'scorrelationcoefficients를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일반적특성은Table1과같다.대상자의연

령은 31세 이상부터 40세 미만이 49.7%로 가장 많았다.

교육정도는 고졸이 42.8%로 가장 많았으며,4년제 졸업

이20.5%이었다.결혼상태는기혼이58.8%이었고,종교

는무교가55.4%이었다.조선소근무경력은3년이상에

서6년미만이26.8%로가장많았으며,직종형태는정규

직이58.9%로비정규직41.1%보다많았다.수입은100만

원이상에서200만원미만이45.1%로가장많았다.음주

습관은4회/달이하가46.8%로가장많았고,흡연습관은

매일이 53.1%로 가장 많았다.건강관리는 휴식이 65.1%

로 가장 많았고,휴식 시간은 1일 30분 이상에서 1시간

미만이 29.7%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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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haracteristics N(%)

Age(yrs)

20-30 36(20.57)

31-40 87(49.71)

41-50 39(22.29)

51≦ 13(7.43)

Maritalstatus Single 72(41.14)

Married 103(58.86)

Educationlevel
Highschool 75(42.86)

College 64(36.57)

Bachelor≦ 36(20.57)

Religion Yes 78(44.57)

None 97(55.43)

Income

(10thousands)

100≤ -<200 79(45.14)

200≤ -<250 56(32.00)

250≤ -<300 23(13.14)

300≤ 17(9.71)

Lengthoftotalclinicalcareer(yrs)

<1 27(15.43)

1≦ -<3 23(13.14)

3≦ -<6 47(26.86)

6≦ -<10 43(24.57)

10≦ 35(20.00)

worktype Full-time 103(58.86)

Irregular 72(41.14)

Drinkinghabits(times)
≧ 4/week 15(8.57)

≤ 2-3/week 54(30.86)

≤ 4/month 82(46.86)

None 24(13.71)

Smokinghabits

Dailysmoking 93(53.14)

Sometimessmoking 20(11.43)

smokingcessation 26(14.86)

None 36(20.57)

Healthmanagement

Exercise 39(22.29)

Diet 5(2.86)

Healthmedication 17(9.71)

Rest 114(65.14)

Resttime(daily)

<30mim 40(22.86)

30≦ -<1hr 52(29.71)

1hr 47(26.86)

>1hr 36(20.5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175)

3.2 직무 스트레스, 피로, 우울 정도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피로 및 우울 정도는 Table

2와같다.직무스트레스정도는최소1점에서최대96점

에서평균60.16점이었고,직무스트레스의하부요인중

에서직무요구정도가10.49점으로가장높았다.피로정

도는최소1점에서최대133점에서평균79.29점이었다.

우울 정도는 최소 1점에서 최대 80점에서 평균 11.36점

이었다.

3.3 직무 스트레스, 피로 및 우울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피로 및 우울과의 상관관계

는Table3과같다.직무스트레스의하부요인중에서직

무요구와 직무불안정 요인은 피로와 각각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조직체계 하부요인은 피로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있었다(r=0.15,p<.05;r=0.17,p<.05;r=-0.19,

p<.05).또한 조직문화 하부요인은 우울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0.15,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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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an±SD Min Max

Jobstress 60.16±7.04 39 96

Jobneed 10.49±1.92 6 16

Jobautonomy 10.10±2.34 4 16

relationconflict 8.38±1.64 3 12

Jobinsecurity 4.68±1.27 2 8

Organizationalsystem 9.99±2.23 4 16

Impropercompensation 7.83±1.68 3 12

Workpalceculture 8.66±2.40 4 16

Fatigue 79.29±18.40 19 133

Lowlevel 61.69±11.46 19 73

Moderatelevel 81.30±5.83 74 93

Highlevel 110.03±11.03 95 133

Depression 11.36±10.46 0 56

21score> 7.19±4.83 0 20

21score≤ 29.87±8.48 21 56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175)

Variables JS JN JA RC JI OS IC WC Fatigue Depression

JS 1.00
0.54

(<.0001)

0.69

(<.0001)

0.46

(<.0001)

0.40

(<.0001)

0.53

(<.0001)

0.55

(<.0001)

0.40

(<.0001)

0.07

(.335)

-0.03

(.675)

JN 1.00
0.36

(<.0001)

0.17

(.021)

.39

(<.0001)

-0.10

(.150)

-0.02

(.768)

0.218

(.003)

0.150

(.046)

0.139

(.065)

JA 1.00
0.40

(<.0001)

0.21

(.004)

0.16

(.026)

0.33

(<.0001)

-0.01

(.897)

0.11

(.146)

-0.09

(.200)

RC 1.00
0.12

(.087)

0.17

(.019)

0.26

(.0005)

-0.28

(.0002)

0.01

(.955)

-0.13

(.071)

JI 1.00
-0.16

(.026)

-0.14

(.055)

0.30

(<.0001)

0.17

(.021)

0.05

(0.465)

OS 1.00
0.61

(<.0001)

0.09

(.227)

-0.19

(.011)

-0.11

(.141)

IC 1.00
-0.06

(.413)

0.01

(.993)

-0.14

(.060)

WC 1.00
0.06

(.372)

0.15

(.037)

Fatigue 1.00
0.01

(.880)

JS;JobStress,JN;JobNeed,JA;JobAutonomy,RC;RelationConflict,JI;JobInsecurity,OS;OrganizationalSystem,

IC;ImproperCompensation,WC;WorkplaceCulture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175)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조선업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

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피로 및 우울과

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본연구결과,대상자의직무스트레스는전국남성참

고치에비해높게나타났다.또한조선소근로자1,727명

을 대상으로 한 김선우,손애리,이종삼 등(2005)의 연구

결과102.4점보다낮게나타났으나,근골격계자각증상을

가진 조선소 근로자 965명을 대상으로 한 이유정,김태

형,장성록 등(2011)의 연구결과 45.40점보다는 높게 나

타났다.

이러한결과는연구도구와연구대상자의표본추출에

서차이가있는것으로추정된다.김선우,손애리,이종삼

등(2005)의 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 도구로 Karasek

(1979)의 업무내용설문지 JCQ (Job Content

Questionnaire)을 사용하였다.이 설문지는 정신·사회적

스트레스를 비교평가 하기 위한 도구로서,직무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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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이 의사결정권한 3문항과 기량의 활용성 6문항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 되었다.본 연구에서 사용된 단축형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 KOSS-SF는 총 24문항

중 직무자율성이 2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 Karasek

(1979)의 JCQ는 총 22문항 중 9문항으로 배정되어 있어

직무자율성에 의한 직무 스트레스 점수가 훨씬 높은 것

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김선우,손애리,이종삼 등(2005)등의 연구는 대

형 조선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고,본 연구에서는 조

선업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에서 차이가 나

타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이유정,김태형,정성록등(2011)의연구는근골격계질

환의자각증상이있는조선소근로자들을대상자로선별

하였고,휴식시간 조절,작업방법의 변경,운동프로그램

및 조선소 내 건강클리닉 운영,직업환경의학과를 통한

특수건강검진등의복지가잘마련되어근로자들의건강

상태에따른직무관리가적절하게이루어진것에서차이

가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주영수,권영준,강희태,김용규등(2003)은김선우,손

애리,이종삼등(2005)의연구와동일한도구를사용하였

고,대상자는여러지역별및직종별로선정한것에서차

이가있는것으로볼수있다[11].그러나본연구결과에

서직무스트레스전체점수가전국남성참고치에비해

높게나타났으므로이에대한영향요인을탐색하기위한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선업협력업체근로자에서직무요구하부요인에의

한직무스트레스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이것은조

선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 스트레스 관련 연구들

과[6,7],우리나라노동자들의직무스트레스수준을조사

한 연구에서[11]나타난 직무자율에의한 직무 스트레스

가가장높았던것과는대조적이었다.이러한결과는대

형조선소근로환경에비해조선업협력업체의작업환경

이 산업재해 안전장치 및 노동강도 등과 같은 측면에서

더욱 더 취약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또한 협

력업체 조선업의 근로자들은 대형 조선소의 근로자들보

다 하청작업으로 인해 직무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될 수

있고,반면에 대형 조선소 근로자들은 협력업체 근로자

들보다 조직체계 및 위계질서가 명확하여 직무자율성의

확보가 떨어지는 것을 원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비록 일개 조선업 협력업체를 표본으로 선

별하여 제한점이 있을 수 있으나,조선업 협력업체 관리

자는 본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여 근로자 중심의 작업환

경을구상하고대상자의작업조건에따른적절한직무관

리의 차별화 전략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된다.아울러 인

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직무 스트레스 평가 지표가 표준

화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지속적인 직무 스트레스 평

가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피로 정도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직무

스트레스 하부요인과 피로 수준간의 관련성을 본 결과,

직무요구,직무불안정 및 조직체계 등의 직무 스트레스

하부요인이피로와각각유의한관련성이있음이확인되

었다.이는 선행연구 결과가 없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

지만,소규모제조업남성근로자를대상으로한연구결

과와[4],사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5]

유사하였다.이러한결과는조선업협력업체의근로자들

은 하청업체라는 조직체계와 대형 조선소로부터 하청받

는 작업종류 및 작업량에 따라 직무강도가 결정되고 하

청작업이 감소되면 단축근무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므

로직무에대한고용불안을경험하는것에서오는심리

적·정신적 위기로 인해 피로가 유발되는 원인으로 추정

해볼수있겠다[13].제조업및사무직근로자를대상으

로 한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직무 스트레스 하부요인

중에서조선업협력업체근로자들도직무상경험하는직

무요구,직무불안정 및 조직체계 등의 요인이 피로와 각

각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므로

조선업협력업체관리자는근로자의피로유발요인을주

기적으로 검토하고 직무 스트레스 하부요인을 감소시키

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겠다.즉,조직관리자는근로

자의 직무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키고,고용에 대한 안

정적인대책을마련하며,협력업체로서의건전한조직체

계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우울정도는낮은수준이었고,직무스트레

스의 하부요인과 우울과의 관련성을 본 결과,조직문화

에 의한 직무 스트레스 하부요인이 우울과 유의한 관련

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

가 없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중소규모 사업장 근

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14],현장직 소방공무원

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와[5]유사하였다.조직문화 요

인에 의한 직무 스트레스는 결근,조퇴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14]조직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또한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 관련 사고를 유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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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대한 불만족을 가중시키며 각종 암 질환이나 정

신적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인으로 발표되고 있다

[15].그러므로조직관리자는직장내집단주의적문화,비

합리적 의사소통 및 직장내 약자괴롭힘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직무요구,직무불안정 및 조직체계 등의

직무스트레스하부요인이조선업협력업체근로자의피

로와,조직문화 하부요인은 우울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

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므로 조선업 협력업

체에종사하는관리자는근로자들의피로와우울을예방

하고 관리하기 위해 직무 스트레스 하부요인 중 직무요

구,직무불안정및조직체계,조직문화요인에대한관심

을 표명하고 건전한 심리·사회적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본연구는일조선업협력업체에종사하는근

로자를대상으로하였기에조선업전체근로자를대상으

로 확대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또한 직무 스트레스

의 하위요인 중 직무요구의 Cronbaha'sa값이 .52로 낮

게나타났으므로조선업근로자용의직무스트레스도구

를개발할필요가있겠다.그리고본연구는직무스트레

스,피로 및 우울 변수간의 상관관계에를 파악하는데 초

점을두었으므로향후남·녀대상자를중심으로직무스

트레스에 대한 영향요인을 밝히는 연구와 면담을 통한

질적연구,대형 조선소와의 비교연구 등이 추진되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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